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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children's perceived peer attachment on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and the effects of self-esteem, one of the variables of individual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n peer attach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Design
            Data from the 2018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were used.

          

          
            Methods
            The survey method was conducted by the investigator, and the total number of cases was 1,434 people.

          

          
            Results
            First, the higher the child's peer attachment leads to higher subjective well-being and self-esteem, and the higher the self-esteem leads to higher subjective well-being.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attach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self-esteem acts as a mediator variable. Third, children's peer attachment affects subjective well-being and self-esteem, and self-esteem affects subjective well-being. The results explain that the degree of children's peer attachment itself affects subjective well-being and self-esteem, and self-esteem also affects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Conclusion
            Self-esteem is an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subjective well-being and has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attach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In other words, it can be understood that children feel subjective well-being through positive interactions with peers, not only in parent relationships.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suggest practical interventions to enhance children's subjective sense of well-being and to develop various programs that can strengthen the sub-factors of peer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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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어린 시절의 행복한 경험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삶의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힘을 제공하는 원천이 된다. 하지만, 요즘 학령기 아동들은 그 어느 시대의 아동들보다 바쁜 삶을 살고 있다(이재경과 조혜정, 2012). 그러나 바쁘게는 살고 있지만 그리 행복해 보이진 않는다.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ISCWeB)’ 2019년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초등학생의 행복지수는 세계 하위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이는 다른 나라 아이들과 비교할 때 한국 아동은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낮고, 시간을 자율적으로 쓰지 못해 덜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것이다(노유정, 2019). 이번 조사는 독일과 노르웨이, 프랑스 등 22개국의 만 10세(2017년 기준) 아동 행복감을 비교한 것으로 한국은 19위로 보고되었다(이봉구, 2019).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으로 성취지향적인 사회 분위기와 과도한 교육열 등의 문제가 아동들의 삶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 증거로 최근 청소년의 문제로만 여겨져 왔던 여러 가지 부적응의 문제들이 점차 그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로 초등학교 아동의 사례도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성다겸과 김춘경, 2015). 따라서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 등의 연구가 이젠 청소년이나 성인을 넘어 그 대상을 아동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행복감이란 삶에 대한 만족 또는 긍정적 사고방식과 같은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긍정정서를 의미한다(정은우, 2020). 또한 아동의 행복감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이나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김도란과 김정원, 2008). 행복감은 개인이 자기선택표준에 따른 자기 생활 현황에 대한 총체적 인지평가이고,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중요한 구성요인이다(Huebner, 2004). 아동의 행복감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판단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행동발달을 예측하는 역할을 하며(Suldo 와 Huebner, 2004), 이는 아동의 행복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으로 또래관계를 들 수 있다. 또래애착은 또래에 대하여 형성된 정서적 유대를 뜻하는 것으로, 또래 간에 서로 믿고 이해하며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교류할 수 있는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말한다(조현영, 2009). 학령기에 접어든 아동은 가정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다. 출생 후 초기 사회성 발달은 부모와의 애착형성에 기초 하지만, 점차 접촉 대상이 확대되면서 그 비중에 있어 또래의 역할이 커지게 된다(김상희, 2020). 또래는 연령이 비슷하고 동성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주로 그 관계가 형성된다. 현대화 사회로 가며 가족형태가 소규모로 축소되고, 세대 간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과거 혈육 간의 관계를 현재는 또래가 대신한다.

      Myers와 Diener(1995)는 건강한 자존감은 좀 더 영구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확고한 기초를 마련해 준다고 하였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행복하며 불행한 기간에는 자아존중감이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김혜원, 2013). 자아존중감이란 한 개인이 자신에게 부여하는 가치로써, 자아신뢰와 자기존경, 자신에 대한 삶의 가치와 유능성에 대한 확신을 말한다(이선아, 2014 재인용). 의미 있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는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내면에 지니고 있는 강력한 힘으로써, 미래의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적인 원천이 된다(권은영, 2007).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학령기에 들어서는 학업성취도에 대한 실패와 성공의 경험에 영향을 받기도 함으로, 부모는 아동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만족하며 성취감을 갖고 경험을 쌓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격려와 지지가 필요하다(김혜원, 2013). 또한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받기에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성장기 아동들이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형성 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행복감에 대한 국내연구는 청소년과 성인을 주 대상으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아동기의 행복감은 성인기의 행복한 삶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아동이 건강하게 발달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정은우, 2020). 아동기에 경험한 행복감은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거치며 경험했던 다른 감정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김성범, 2012), 아동기의 행복은 개인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정은우, 2020). 또한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연구 중에서 행복감이 삶에 미치는 영향 중 특히 초등학교 기간 동안 형성된 행복감은 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김신영과 남미애, 2007). 이처럼 아동의 행복감은 이후 삶에 있어서 많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요인에 있어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 주제에 따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아동의 또래애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또래애착이 강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선미, 2019). 그리고 다수의 연구에서 또래애착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한다(김수희와 박성연, 2009; 신효정과 이문희, 2014; 최은실과 정선아, 2012; 주은지, 2011). 둘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의 관계에 대해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행복감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유선진, 2011), 또한 자아존중감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김기설, 2012; 김망규, 2011; 류미향 등, 2012). 마지막으로 아동의 또래애착과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거나 서로 상호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혜원과 조옥귀 2011; 장소영, 2012; 신형자, 2010). 반면, 학령후기로 가면서 아동은 학교생활의 비중이 커지면서 또래와의 관계가 밀접해 지지만 또래관계 못지않게 부모와의 애착이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큰 변수 중 하나로 보고한다(성다겸과 김춘경, 2015).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또래애착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주관적으로 행복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개인의 안정감, 정체감, 소속감, 유능감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발달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박소현 등, 2018).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 관계 중 하나인 또래애착과 긍정적 정서인 자아존중감 그리고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를 분석해보고, 각 변인들이 아동의 적응발달에 있어 심리적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며, 또한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 증진과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적응능력과 발달을 돕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심리적 보호요인들을 확인함으로 추후 아동 정신건강 물리치료 접근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에서 실시한 2018년 한국아동패널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동 조사는 전국 초등학령기(7~12세)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 정도 소요되었다. 조사방법은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총 사례 수는 2,150명이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아동성별 무응답 자를 제외한 1,434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N=1,434)

          
          

        

        
          
            
              	Classification
              	Cases
              	Ratio(%)
              	Etc
            

          
          
            	Gender
            	Male
            	730
            	50.9
            	
          

          
            	Female
            	704
            	49.1
            	
          

          
            	Age
(Month)
            	121
            	12
            	0.8
            	
          

          
            	122
            	149
            	10.4
            	
          

          
            	123
            	364
            	25.4
            	
          

          
            	124
            	450
            	31.4
            	
          

          
            	125
            	325
            	22.7
            	
          

          
            	126
            	37
            	2.6
            	
          

          
            	127
            	39
            	2.7
            	
          

          
            	128
            	27
            	1.9
            	
          

          
            	129
            	11
            	0.8
            	
          

          
            	missing
            	20
            	1.4
            	
          

          
            	Average daily 
usage time of smart media
            	1 h or less
            	771
            	53.8
            	
          

          
            	2~3h
            	590
            	41.1
            	
          

          
            	4~5h
            	44
            	3.1
            	
          

          
            	6~7h
            	4
            	0.3
            	
          

          
            	missing
            	25
            	1.7
            	
          

          
            	Parents' age
            	20's or less
            	
              p
            
            	1
            	0.1
            	
          

          
            	m
            	1
            	0.1
          

          
            	30's
            	
              p
            
            	206
            	14.4
            	
          

          
            	m
            	487
            	34.0
          

          
            	40's
            	
              p
            
            	1,124
            	78.4
            	
          

          
            	m
            	919
            	64.1
          

          
            	50's
            	
              p
            
            	91
            	6.3
            	
          

          
            	m
            	20
            	1.4
          

          
            	Over 60’s
            	
              p
            
            	2
            	0.1
            	
          

          
            	m
            	-
            	-
          

          
            	missing
            	
              p
            
            	10
            	0.7
            	
          

          
            	m
            	7
            	0.5
          

          
            	Parent's monthly income
(Unit : Tens thousand won)
            	Less than 200
            	20
            	1.4
            	
          

          
            	200 to less than 400
            	270
            	18.8
            	
          

          
            	400 to less than 600
            	555
            	38.7
            	
          

          
            	600 to less than 800
            	288
            	20.1
            	
          

          
            	800 to less than 1,000
            	82
            	5.7
            	
          

          
            	Over 1,000
            	78
            	5.4
            	
          

          
            	missing
            	141
            	9.8
            	
          

          
            	Total
            	1,434
            	100
            	
          

        

        

        본 연구 대상자의 전체 응답자 1,434명 중 성별로는 남아 730명(50.9%), 여아 704명(49.1%)으로 나타났고, 나이별로는 121개월 12명(0.8%), 122개월 149명(10.4%), 123개월 364명(25.4%), 124개월 450명(31.4%), 125개월 325명(22.7%), 126개월 37명(2.6%), 127개월 39명(2.7%), 128개월 27명(1.9%), 129개월 11명(0.8%), 무응답 20명(1.4%)로 나타나 123~124개월(56.8%)의 아동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아동의 스마트미디어 1일 평균 사용시간을 살펴보면 1시간 이하 771명(53.8%), 2시간에서 3시간 590명(41.1%%), 4시간에서 5시간 44명(3.1%), 6시간에서 7시간 4명(0.3%), 무응답 25명(1.7%)으로 대부분의 아동은 일평균 3시간 이하(94.9%)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을 보였다.

        아동 부모의 나이 대를 살펴보면 부의 경우 20대 이하 1명(0.1%), 30대 206명(14.4%), 40대 1,124명(78.4%), 50대 91명(6.3%), 60대 2명(0.1%), 무응답 10명(0.7%)으로 나타났고, 모의 경우 20대 이하 1명(0.1%), 30대 487명(34.0%), 40대 919명(64.1%), 50대 20명(1.4%), 무응답 7명(0.5%)으로 나타나 부모 모두 4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부모의 월소득을 살펴보면 200만원 미만 20명(1.4%), 200~400만원 미만 270명(18.8%), 400~600만원 미만 555명38.7%), 600~800만원 미만 288명(20.1%), 800~1,000만원 미만 82명(5.7%), 1,000만원 이상 78명(5.4%), 무응답 141명(9.8%)로 응답해 부모의 월소득은 400~800만원(58.8%)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2. 측정도구
      

      
        1) 또래애착
        본 연구에서 또래애착이란 또래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정서적인 유대를 말하며, 또래 사이의 신뢰감, 친밀감 및 감정이나 생각의 소통이 가능한 긍정적 관계(이혜주와 정의현, 2016)을 평가한 것이다. 또래애착의 문항구성은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으로는 의사소통 3문항(친구들은 OO(이)와 이야기를 나눌 때 OO(이) 생각을 존중해 주니?, 친구들은 OO(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니?, 친구들에게 OO(이)의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니?), 신뢰 3문항(친구들은 OO(이)를 잘 이해해주니?, OO(이)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니?, OO(이)는 친구들을 믿니?), 소외 3문항(지금의 친구들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니,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드니?, 친구들은 OO(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니?)으로 되어있다(김지은 외, 2017). 이 척도는 각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외 3문은 역코딩하여 계산하였다(오혜민, 김상원, 이양희, 2021). 총 문항 합의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아동이 안정적 애착형성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의사소통 .696, 신뢰 .713, 소외 .418이며, 전체는 .497 이다.

      

      
        2) 주관적 행복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아동 스스로 느끼는 행복감 정도를 주관적 행복감 상태로 정의하였다(정은우, 2020). 문항구성은 ‘OO(이)는 학교 공부를 생각하면 어떠니?’, ‘OO(이)의 외모에 대해 생각하면 어떠니?’, ‘OO(이)는 가족에 대해 생각하면 어떠니?’, ‘OO(이)는 친구에 대해 생각하면 어떠니?’, ‘OO(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해 생각하면 어떠니?’, ‘OO(이)는 하루하루를 생각하면 어떠니?’의 내용으로 되어있다(박보경, 노지운, 2019). 이 척도는 각 문항별로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1점)’에서 ‘매우 행복해요(4점)’까지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정지나, 2019). 총 문항 합의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최재혁, 이응택, 2018),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771이다.

      

      
        3)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란 개인 스스로 지각하는 자신의 유능감과 중요성 그리고 자신의 가치 등에 대해 스스로 평가한 것이다(김상우와 장혜영, 2021). 문항구성은 ‘OO(이)는 자신에 대해 만족하니?’, ‘OO(이)는 좋은 면이 많니?’, ‘OO(이)는 무슨 일이든 다른 사람만큼 할 수 있니?’, ‘OO(이)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OO(이)는 스스로를 좋아하니?’의 내용으로 되어있다(김지영, 정은화, 이강이, 2020). 이 척도는 각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오혜민, 김상원, 이양희, 2021). 총 문항 합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이응택과 이은경, 2016),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26이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SPSS ver. 23.0과 PROCESS macro 2.15을 활용해 통계처리를 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변인들의 정규분포가정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셋째, 각 변인인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아동의 또래애착 정도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확인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2.15에서 제시한 모형(Model 4)을 이용하였다. 또한 매개효과 결과 중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재표본(non-parametric resempling) 방법으로 알려진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였다(김상우와 이병희, 2020). 부트스트래핑 표본수는 선행연구에 따라 10,000번을 사용하였으며(양옥지와 이수림, 2020), 통계적 유의수준은 .05 이하로 하였다(김상우와 장혜영, 2021).

      

    

    

  
    
      Ⅲ. 연구결과
      
        1. 연구변인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계수는 <Table 2>와 같다.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아동의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r=.455, p<.01),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r=.683, p<.01). 그리고 또래애착과 주관적 행복감 역시 정적(+) 상관을 보였다(r=.526, p<.01). 또한 또래애착의 하위변인인 의사소통, 신뢰, 소외 역시 주관적 행복감과 자아존중감 사이에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coefficient
            (N=1,434)

          
          

        

        
          
            
              	변 인
              	a
              	b
              	c
              	d
              	e
              	f
              	M±SD
              	Skewness
              	Kurtosis
            

          
          
            	Peer attachment
(a)
            	-
            	
            	
            	
            	
            	
            	3.14±0.46
            	-0.46
            	0.59
          

          
            	Communication
(b)
            	.821**
            	-
            	
            	
            	
            	
            	3.11±0.56
            	-0.27
            	.11
          

          
            	Trust 
(C)
            	.870**
            	.708**
            	-
            	
            	
            	
            	3.22±0.60
            	-0.56
            	.08
          

          
            	Isolation 
(d)
            	.678**
            	.252**
            	.346**
            	-
            	
            	
            	3.10±0.59
            	-0.53
            	.22
          

          
            	Subjective well-being 
(e)
            	.526**
            	.446**
            	.505**
            	.293**
            	-
            	
            	3.30±0.46
            	-0.74
            	.82
          

          
            	Self-esteem
(f)
            	.455**
            	.403**
            	.437**
            	.239**
            	.683**
            	-
            	3.49±0.45
            	-1.27
            	2.24
          

        

        
          
            **p<.01.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동의 또래애착 정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아존중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였다(김상우와 장혜영, 2021). 또한 아동의 의사소통과 신뢰 정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은 높아지고, 소외정도가 낮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Kline(2005)이 제시한 왜도의 절대값은 3 미만, 첨도의 절대값은 10미만의 기준에 따라 각 변인의 분포 특성을 보면, 왜도와 첨도에서 각각 절댓값 3과 10이상의 값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규분포가정을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미준, 2020 재인용).

      

      
        2. 아동의 또래애착과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아동의 또래애착 정도와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PROCESS macro 2.15(model 4)와 SPSS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Table 3>.

        
          Table 3. 
				
          

          
            Verify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Path
              	Non-standardized coefficient
              	
                β
              
              	t(p)
            

            
              	B
              	S.E
            

          
          
            	1st step : Self-esteem
          

          
            	Peer attachment(a)
            	0.448
            	0.023
            	0.455
            	19.283(0.000)
          

          
            	R(R2)
            	0.455(0.207)
          

          
            	F
            	371.824***
          

          
            	2nd step : Subjective well-being
          

          
            	Self-esteem(b)
            	0.565
            	0.021
            	0.560
            	27.286(0.000)
          

          
            	Peer attachment(c)
            	0.269
            	0.020
            	0.271
            	13.218(0.000)
          

          
            	R(R2)
            	0.724(0.525)
          

          
            	F
            	786.416***
          

          
            	Total effect : Subjective well-being
          

          
            	Peer attachment(c')
            	0.522
            	0.022
            	0.526
            	23.330(0.000)
          

          
            	R(R2)
            	0.526(0.276)
          

          
            	F
            	544.297***
          

        

        
          
            ***p<.001.
          

        

        

        아동의 또래애착 정도와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또래애착 정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a)는 통계적으로 유의했고(β=0.455, t=19.283, p<.001), 자아존중감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b)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β=0.560, t=27.286, p<.001), 또래애착 정도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직접효과(c)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0.271, t=13.218, p<.001).

        또한 자아존중감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의 또래애착 정도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총 효과(total effect)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total effect(c')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β=0.526, t=23.330, p<.001), direct effect(c)보다 그 값이 컸다. 따라서 아동의 또래애착 정도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하한한계(LLCI)와 상한한계(ULCI)가 95%의 신뢰범위에서 0을 지나고 있지 않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동의 또래애착 정도가 자아존중감을 통해 주관적 행복감으로 이어지는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으로 매개모형을 지지한다.

        Sobel Z검증을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Z=15.740, p<.001)<Table 4>. 따라서 아동의 또래애착 정도는 그 자체로도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 역시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류미경과 김재철, 2016).

        
          Table 4. 
				
          

          
            Indirect effect and Sobel Z test
          
          

        

        
          
            	Indirect effect
          

          
            	Path
(X→M→Y)
            	Effect
            	
              Boot SE
            
            	
              BootLLCI
            
            	
              BootULCI
            
          

          
            	0.253
            	0.019
            	0.218
            	0.294
          

          
            	Sobel Z test
          

          
            	Bootstrap
            	Effect
            	
              se
            
            	
              Z
            
            	
              p
            
          

          
            	0.253
            	0.016
            	15.740
            	.000
          

        

        

        
          
          

          Figure 1. 
				
          

          
            Verify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Ⅳ. 고 찰
      본 연구는 아동의 또래애착 정도와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사용한 표본은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에서 실시한 2018년 한국아동패널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1,434명 중 성별로는 남아 730명(50.9%), 여아 704명(49.1%)으로 나타났고, 나이별로는 123~124개월(56.8%)의 아동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아동의 스마트미디어 1일 평균 사용시간을 살펴보면, 일평균 3시간 이하(94.9%)의 응답이 가장 높았고, 부모의 나이 대는 모두 4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부모의 월소득은 400~800만원(58.8%)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먼저, 주요변인인 또래애착,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의 관계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동의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또래애착과 주관적 행복감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래애착의 하위변인인 의사소통, 신뢰, 소외 역시 주관적 행복감과 자아존중감 사이에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동의 또래애착 정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아존중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였다(김상우와 장혜영, 2021). 아동에게 있어 또래관계는 직접적으로 만족감을 주고, 이를 통해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자신의 문제를 또래들과 나누며 다른 친구들도 자신과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음을 통해 안도감을 갖게 되는 심리치료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김영미, 2000).

      둘째,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통계적 유의도를 살펴본 결과, 또래애착과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또래애착 정도가 그 자체로도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김기설(2012), 김망규(2011), 류미향(201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대인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은 아동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것이 타인에게 투사되고 타인이 그것을 보고 그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강한 감정으로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잠재능력을 이용하고 무의식 중에 생산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행복감을 느끼게 도움을 준다(김혜원, 2013).

      본 연구의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국적으로 표집된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데이터를 분석하여 연구결과를 제시함으로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였다.

      둘째, 아동의 또래애착 정도와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계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동의 또래애착 정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또래애착 정도가 높은 아동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더 행복하게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아동의 또래애착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아동들이 대인관계 상황과 행복감에서의 심리적 변인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 본 결과,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에도 심리적 자원을 통해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동의 또래애착 정도와 주관적 행복감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또래애착에 있어 의사소통, 신뢰, 소외의 개인적 요인으로 제한하여 연구하였으므로 후속에서는 좀 더 많은 요인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해 보길 제안한다. 또한 조사 방법에 있어 자기보고식 측정에 기반을 두고 있어 응답자의 왜곡된 반응에 대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후속연구에서는 주요변인에 대한 측정 시 설문 조사 뿐만 아니라 면담 등 질적 연구방법을 추가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아동의 또래애착 정도와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도 높아진다. 둘째, 또래애착과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아동의 또래애착은 주관적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은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아동의 또래애착 정도가 그 자체로도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 역시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또래애착의 정도와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인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고 또래애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과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에 효과적인 전략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기 또래애착은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또래애착을 통해 주관적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자아존중감은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또래애착과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다. 즉, 아동은 부모관계 뿐만 아니라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주관적 행복감을 느낀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하기 위한 실천적 개입을 제시하며 또래애착의 하위요인인 또래와의 의사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이러한 아동의 심리적 보호요인들을 확인하는 연구들은 추후 정신건강 물리치료 프로그램 수립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권은영.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태도와 학업성적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2007.
        

        
          	
            
              2. 
            
          
          	김기설.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교육 참여 동기가 교육만족과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목표대학교 대학원; 2012.
        

        
          	
            
              3. 
            
          
          	김도란, 김정원. 유아의 행복감과 부모의 행복감간의 관계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2008;13(6):311-33.
        

        
          	
            
              4. 
            
          
          	김망규. 긍정심리,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행복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검증.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5. 
            
          
          	김상우, 이병희. 물리치료학과 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대한물리치료과학회지. 2020;27(2):48-62.
        

        
          	
            
              6. 
            
          
          	김상우, 장혜영. 청소년의 봉사활동 참여정도가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대한물리치료과학회지. 2021;28(2):46-56.
        

        
          	
            
              7. 
            
          
          	김상희.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학업스트레스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2020.
        

        
          	
            
              8. 
            
          
          	김선미.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생애목표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2019;17(2):103-13.
        

        
          	
            
              9. 
            
          
          	김성범. 가족의 생태학적 변인에 따른 유아의 행복감.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대학원; 2012.
        

        
          	
            
              10. 
            
          
          	김수희, 박성연. 청소년의 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 청소년의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가정과삶의질연구. 2009;27(5):101-13.
        

        
          	
            
              11. 
            
          
          	김신영, 남미애. 오늘의 청소년, 과연 행복한가?: 한국 청소년 행복지수 개발 및 산출에 관한 연구/토론.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07:37-68.
        

        
          	
            
              12. 
            
          
          	김영미.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부모와의 의사소통, 선생님과의 관계 및 학교활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군산대학교 대학원; 2000.
        

        
          	
            
              13. 
            
          
          	김지영, 정은화, 이강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빅데이터분석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020;41(6):111-23.
        

        
          	
            
              14. 
            
          
          	김지은, 정혜린, 박혜준, 등. 지역아동센터 지지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관계에서 문제해결능력과 또래관계의 매개효과 검증. 아동학회지. 2017;38(5):19-32.
        

        
          	
            
              15. 
            
          
          	김혜원. 신체표현활동 수업 참여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 행복감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16. 
            
          
          	노유정,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19112253931,  한경신문 2019. (2022.05.01. 인출)
        

        
          	
            
              17. 
            
          
          	류미경, 김재철. 고등학생의 진로 불확실성 수용과 진로의사결정을 위한 수용전념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청소년학연구. 2016;23(1):1-28.
        

        
          	
            
              18. 
            
          
          	류미향. 인지행동 문학치료가 아동의 행복감 증진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2.
        

        
          	
            
              19. 
            
          
          	류미향, 노은호, 김춘경. 인지행동 문학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012;13(3):237-56.
        

        
          	
            
              20. 
            
          
          	박보경, 노지운.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복감이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19;40(3):87-03.
        

        
          	
            
              21. 
            
          
          	박소현, 송교원, 이창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정서지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공업교육학회지. 2018; 43(1):41-57.
        

        
          	
            
              22. 
            
          
          	성다겸, 김춘경. 초등고학년 아동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교사애착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2015;36(4):129-42.
        

        
          	
            
              23. 
            
          
          	신형자. 아동의 애착과 자아탄력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2010.
        

        
          	
            
              24. 
            
          
          	신효정, 이문희. 애착외상과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매개효과와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014;21(1):291-12.
        

        
          	
            
              25. 
            
          
          	양옥지, 이수림. 중년의 노화불안과 심리적 안녕의 관계: 인지적 유연성과 주관적 경제수준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0;20(7):491-02.
        

        
          	
            
              26. 
            
          
          	오혜민, 김상원, 이양희. 중고등학생의 가정 및 학교에서 의견청취 경험, 자아존중감이 인권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인권교육에 따른 차이 검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1;21(5):422-34.
        

        
          	
            
              27. 
            
          
          	유선진.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행복감 향상과 우울성향 감소를 위한 감사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검증. [석사학위 논문]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2011.
        

        
          	
            
              28. 
            
          
          	이미준. 보건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 및 자기 효능감에 대한 구조모형: 경로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20;21(1);317-25.
        

        
          	
            
              29. 
            
          
          	이봉구. 2019 한국 아동의 삶에 질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세이브더 칠드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9.
        

        
          	
            
              30. 
            
          
          	이선아.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강인성이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2014.
        

        
          	
            
              31. 
            
          
          	이응택, 이은경. 중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경험, 우울,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문화포럼. 2016;61-85.
        

        
          	
            
              32. 
            
          
          	이재경, 조혜정. 학령기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종단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012;40:41-71.
        

        
          	
            
              33. 
            
          
          	이혜주, 정의현.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청소년의 부모, 교사, 또래 애착유형별 예측모형 탐색. 아동교육. 2016;25(4):23-38.
        

        
          	
            
              34. 
            
          
          	장소영.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또래애착이 초기청소년의 행복감과 공동체의식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2012.
        

        
          	
            
              35. 
            
          
          	정은우.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20.
        

        
          	
            
              36. 
            
          
          	정지나. 취업모의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생활과학회지. 2019;28(3): 185-99.
        

        
          	
            
              37. 
            
          
          	정혜원, 조옥귀. 초등학생의 가족건강성과 행복의 관계에서 몰입경험과 또래애착의 역할. 교육이론과 실천. 2011; 21:63-85.
        

        
          	
            
              38. 
            
          
          	조현영. 청소년(중학생, 고등학생)의 부모애착과 대인불안 간의 관계: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석사학위 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09.
        

        
          	
            
              39. 
            
          
          	주은지. 성별과 학년에 따른 청소년의 부모 애착, 또래 애착과 낭만 애착. 청소년학연구. 2011;18(4):141-71.
        

        
          	
            
              40. 
            
          
          	최은실, 정선아. 초등학생의 애착,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또래관계, 행동문제 간의 관계구조 분석. 한국심리학회산하학교심리학회. 2012;9(3):443-64.
        

        
          	
            
              41. 
            
          
          	최재혁, 이응택. 고등학생의 부모관심, 진로정체감, 직업결정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진로대화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문화포럼. 2018;175-99.
        

        
          	
            
              42. 
            
          
          	Huebner E. Research on assessment of life satisfa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2004; 66(1):3-33.
			[https://doi.org/10.1023/B:SOCI.0000007497.57754.e3]
		
        

        
          	
            
              43. 
            
          
          	Myers DG, Diener E.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1995;6(1):10-9.
			[https://doi.org/10.1111/j.1467-9280.1995.tb00298.x]
		
        

        
          	
            
              44. 
            
          
          	Suldo M. Huebner E. Does life satisfaction moderate the effects of stressful life events on psychopathological behavior during adolescence?. School Psychology Quarterly. 2004;19(2):93.
			[https://doi.org/10.1521/scpq.19.2.93.33313]
		
        

      

    

    

  OEBPS/images/big_29_3.jpg
ofeHE2 2|2 2812

JKPTS

Journal of Koteanphysicel Therapy, science
: 27336441 / ISSN(Oniine):

fect of tunk aining in wheckhaic on fals efficacy, fll sk, acthites of
a.uy i in sc ke s Randanized sonoted ot st

il i i i e .05
compensaton of am during bidge xercise 2
The inflence of hamstring shortness on thigh-musdes duing lunge
exercises B
T e of tenton on Sl Heltsof dlscens e it e,
of smatahone averndgnce modaed b s svenah

e st o anete o shouder s e ks

in heathy adols in el support susfaces

i s e o e

s of el o il ankd immosasion on sl bance dong

uum snding
It of s st on s st vl
Mediting estee
e of ans il drced cumen il on temgrl o ol vakig
capcyforhemiasss s

@





OEBPS/images/_common/images/crossref.gif





OEBPS/images/data/jkpts/34219/JKPTS_2022_v29n3_63_f001.jpg
Peer attachment

Self-esteem

b = 0.560™"

Subjective
well-being






